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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감회, 방카슈랑스 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 

□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

강화하는 내용의 <방카슈랑스 모집인 전문관리제도 규범화 관련 통지>를 확정

해 발표함.    

  o 보감회는 방카슈랑스 판매 급증에 따른 경쟁 과열로 방카슈랑스 모집인과 관련

된 문제점이 잇따르자, 관련 규정 신설 등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

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<방카슈랑스 모집인 전문관리제도 규범화 관련 통지>를 

발표해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함.

 

□ 특히, 이번 규정은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노동계약서 작성을 올해 말까지 

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모호했던 방카슈랑스 모집인과 은행원을 명확히 구분해 

법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함.   

  o 중국의 방카슈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을 

판매하고 은행원은 판매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  o 지난 2006년 6월 보감회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<은행의 보험대

리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>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화했으나, 보험상품에 

대한 지식 및 판매 권리가 없는 은행원이 보험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

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
  o 이에 보감회는 방카슈랑스 모집인이 본인의 신분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계약서를 

올해 말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, 판매 권한이 없는 은행원들의 보험상품 판매

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함.

  o 전문가들은 보감회의 이번 조치가 방카슈랑스 모집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

기대하면서도, 현재 방카슈랑스의 과도한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

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

(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상해증권보, 8/17) 


